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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is closely related to 『Simple question · Five Qi Anouncement』 that 

you shouldn't t하<e a Hot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Qi pathology because a Hot 

Taste runs to Qi, you shouldn't take a Salty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Blood 

pathology because a Salty Taste runs to Blood, you shouldn’t t라‘e a Bitter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Bone path。1。gy becaus~ a Bitter Taste runs to Bone, you 

shouldn’t t밟e a Sweet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muscles pathology because a 

Sweet Taste runs to Muscles, you shouldn't t라‘e a Sour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Sinews pathology because a Sour Taste runs to Sinews. 

Also the report mainly describes to relations between Five Tastes and 

BloodVessel Organs of human body, to pathological change of a Five Tastes' 

one-sided diet or talring too much, and to various disease caused by that. And the 

section is c려led 'An Essay on Five Tastes', that Five Tastes of food and 

medicines could make human body either healthy or damaged so you should be 

careful.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o chapter, the first chapter presents to specific 

diseases according to runnings of Five Tastes, the second chapter shows the 

pathological process how the human body would change and what kind of disease 

attacts human body as result of talring Five Tastes. So this section is important 

remarkably as a viewpoint of food and medicines. 

Key Word · Five Tastes(五味), Salty Taste, Bitter Taste, Sweet Taste, Sour Taste, Hot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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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文澈 • 申榮 B, 〈靈樞 • 五味論X 에 대한 짧究 

I. 體 꿇 

《黃帝內經》 에 五味에 대하여 여러 篇

에서 論하고 있는데, 《靈樞 · 九鐵論X 에는 

“신맛은 B千, 매운맛은 뼈, 쓴맛은 心, 단맛 

은 牌, 싼맛은 賢, 淡味는 뿜로 들어가니 

이를 五味라고 합니 다_l)”라고 하여 五味를 

섭취하였을 때 어느 魔服로 들어가는지를 

論하였고, 《素問 - 藏氣法時論X 에서는 “매 

운맛, 신맛, 단맛, 쓴맛, 싼맛의 五味는 각 

각 작용이 있어 혹 流散시키고 收數시키며 

혹 鍵하게 하고 急하게 하며 혹 단단하게 

하고 연하게 하니 四時와 五藏의 病을 治

廳할 때는 五味의 작용을 따라야 합니다,2)” 

라 하였고, 《素問 • 至員要大論X 에서는 “매 

운맛과 단맛은 發散시키므로 陽이고 신맛 

과 쓴맛은 浦뺀시키므로 陰이며, 싼맛은 浦

뺀시키므로 陰이고 淡味는 慘뺨시키므로 

陽이 되니 이 여섯 가지는 혹 流散시키고 

收數시키며 혹 繼하게 하고 急하게 하며 

혹 마르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혹 단단하 

게 하고 연하게 하니 작용하는 바를 따라 

운용하면 氣機를 조화시키고 평형을 유지 

할 수 있습니 다,3)”라고 하여 모두 五味가 

인체에 미치는 作用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또한 《素問 • 藏氣法時論》 에서는 “맑은 急

한 것을 싫어하므로 빨리 #味를 복용하여 

완화시켜야 하고, 心은 續慢한것을 싫어하 

므로 빨리 醒味를 복용하여 收數시켜야 하 

며, 牌는 浪을 싫어하므로 빨리 苦味를 복 

용하여 操演시켜야 하고, 뼈는 氣가 上팽하 

는 것을 싫어하므로 빨리 苦味를 복용하여 

빠해야 하며, 賢은 건조함을 싫어하므로 빨 

리 辛味를 복용하여 勝理를 열고 律、被을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 東洋醫學닮究 
院, 서울, 1985, p.332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 東洋醫學땅{究 
院, 서 울, 1985, p.89 

3) 上揚書, p.304 

數布시켜 氣를 통하게 하여 潤操시켜야 합 

니다. 府은 節散시키고자 하니 빨리 辛味를 

복용하여 藏散시키야 하므로 辛味로 補하 

고 醒味로 협하며, 心은 柔軟하고자 하니 

빨리 輔味를 복용하여 부드렵게 해야하므 

로 輔味로 補하고 람味로 협하며, 牌는 鍵

和하고자 하니 빨리 #味를 복용하여 繼和

시켜야 하므로 苦味로 협하고 #味로 補하 

며, 뼈는 收數하고자 하니 빨리 醒味를 복 

용하여 收數시켜야 하므로 醒味로 補하고 

辛味로 觀하며, 賢은 堅固하고자 하니 빨리 

苦味를 복용하여 堅固하게 해야하므로 苦

味로 補하고 輔味로 협합니 다,4)”라고 하여 

五藏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른 五味

의 배합방법을 論하여 方齊u學의 기본이론 
을 제시하였고, 《靈樞 • 五味》 에는 “五觀

가운데 랩쌀(抗米)은 달고 참깨(麻)는 시며 

콩(大豆)은 짜고 밀(쫓)은 쓰고 기장(黃委) 

은 맴다. 五果가운데 대추는 달고 오앗(李) 
은 시며 밤은 짜고 살구는 쓰며 복숭아는 

뱀다. 五좁가운데 소고기는 달고 개고기는 

시며 돼지고기는 짜고 양고기는 쓰며 닭고 

기는 맴다. 五菜가운데 아욱은 달고 부추는 

시며 콩잎은 짜고 염교는 쓰며 파는 랩 

다,5)”라 하여 藥館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藥物을 소개하고 있다. 

本篇은 《素問 • 宣明五氣篇》 에 있는 “辛

味는 氣로 주행하므로 氣病에는 辛味를 과 

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輔味는 血로 

주행하므로 血病에는 輔味를 과다하게 복 

용하지 말아야 하며, 苦味는 骨로 주행하므 

로 骨病에는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 

아야 하고, it味는 肉으로 주행하므로 肉病

에는 #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 

며, 醒味는 觸으로 주행하므로 範病에는 햄꼈 

4) 上揚書, pp.88-89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 東洋醫學昭究

院, 1985, 서 울,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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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딸아야 하니 이것 

이 五禁이다_6)”라고 한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로 五味와 A體 經絡藏8府

와의 관계 및 五味를 편식하거나 지나치게 

섭취하여 발생하는 병리변화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病病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 

으며, 軟食이나 藥物의 五味는 인체를 保養

할 수도 있고 f물傷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고 하여 篇名을 五味論이라 하 

였다. 

本篇의 내용은 《甲ζ經》 卷六 第九 「五

味所宜五藏生病大論」에 일부의 내용이 산 

재되어 있고, 『千金要方』卷二十六 序論 第

一과 X類經》 卷十一 氣味類 第三 「五味之

走 各有所病」과 《普齊~》 卷二百五十七 食治

門에 全篇이 실려있다. 

本篇의 내용은 2章으로 나누어지는데, 第

一章에서는 五味의 所走에 따른 所病을 제 

시하고 있고, 第二章에서는 醒 苦 1t 辛 輔

각각에 대하여 五味를 복용하였을 때 λ、體

의 氣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로 인해 어떠 

한 흉病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病理機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敢食 • 服藥 面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文章이 짧고, 古文으로 되어 있어 

理解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다르 

며, 全面的인 各 註釋家의 比較 짧究가 없 

을 뿐만 아니라 註釋도 한결같지 않아 본 

래의 뜻을 理解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에 版本의 誤露를 바로잡고 正確한 註釋을 

가려내고, 여기에 戀담와 國譯을 加함으로 

써 原文을 보다 정확하게 理解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짧究에 착수하였다. 

II . 冊究方法 및 資料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 東洋醫學짧究 
院, 1985, 서 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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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冊究 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二章 五節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

의 原文에 戀단를 하였으며, 校勳·字句

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으 

로 짧究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做宋版印本 《黃帝

內經靈樞》 로 하였다. 

나. 《類經》 , 《靈樞經校釋》 및 ¢黃帝內經

章句索린|》 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二

章으로 나누었다. 

다. 戀묘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라. 校動은 「表-」의 文歡을 涉繼하여 比

較調훌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 

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

定되는 音과 힘||올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三種 짧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 別로 모아 ‘0’로 

구분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 

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 

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뼈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 

였다. 

아. 意譯은 校動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

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훌된 意味까지도 數術하여 解

釋하였다. 

자, 本 짧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動

에 ‘00) ’, 字句解에 ‘(00) ’, 較註에 

‘[00]’, 린|用文歡에 ‘ <00) ’, 文歡의 

章節에 ‘「00」’等이 며, 뼈註는 ‘1), 2), 

3), 4) ...... ’의 一連畵號로 表

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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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冊究寶빠 

<表.-> 校動 書名 및 略稱

f흉 號 書 名 略 稱

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과 明輔*}書林周日校重刊本 周本

2 靈樞經校釋에서 인용 守|」」圍刊本 守本

3 黃帝內經太素

4 黃帝鐵찢甲Z經 

5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6 千金要方

7 표行大義 

8 普濟方

9 難經本義

10 衛生寶鍵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홍홉뭘훨 註釋家 時代

1 楊上善 ¢롭 

2 馬時 明

3 張介賣 明

5 張志廳、 淸

6 黃元細 1756年

7 月波元簡 1808年

8 章補 1825年

9 楊維傑 1976年

10 郭露春 1981年

11 河北醫學院 1982年

12 李今庸 1988年

m. 本 꿇 

第一章. 五味의 所走 所病

【原 文]

黃帝問於少兪日 五味入於口也1)에 各有所

太素

甲z

合本

千金

大義

普濟

難經

衛生

書 目 略稱

黃帝內經太素 楊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類經 景몸 

靈樞集注 張

靈樞戀解 黃

靈樞識 판波 

靈素節注類編 뚱 "'!: 

黃帝內經靈樞譯解 譯解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靈樞經校釋 校釋

新編黃帝內經網目 庸

走하며 各有所病이라 醒走節(1)하니 多食之

2)면 令A魔(2)하고 輔走血하니 多食之3)면 

令A휩하고 辛走氣하니 多食之4)면 令A洞
(3)心5)하고 苦走骨하니 多食之6)면 令人變樞

7)(4)하고 #走肉8)하니 多食之9)면 令A'I免心

10)(5)[1]이라 金知其然也어니와 不知其何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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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願聞其故하노라 

I校動】

1) 五味入於口也; 《太素X 卷二 調食에는 

‘五味之入於口也’로 되어 있고, 《大

義》 卷三 論配氣味의 《養生經X 을 

인용한 문장에는 ‘五味之入口也’로 

되어 었다. 

2) 醒走觸多食之: 『千金』卷二十六 序論

-과 〈普劃〉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醒走觸多食醒’으로 

되어 있다. 

3) 輔走血多食之: 《千金〉 卷二十六 序論

一과 《普齊”X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輔走血多食輔’으로 

되어 있다. 

4) 辛走氣多食之; 《千金》 卷二十六 序論

一과〈普劃》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辛走氣多食辛’으로 

되어 있다. 

5) 洞心: 《千金》 卷二十六 序論-과 〈普

齊”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溫心’으로 되어 있다. 

6) 苦走骨多食之: 《千金X 卷二十六 序論

-과 《普齊”X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苦走骨多食苦’로 되 

어 었다. 

7) 變n區; 〈大義》 卷三 論配氣味에 는 ‘蠻’

으로 되어 있다 

8) 납走肉; 《大義》 卷三 論配氣味에는 

‘目走皮’로 되어 있다. 

9) #走肉多食之: 《千金〉 卷二十六 序論

一과 《普齊”》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走肉多食#’으로 

되어 있다. 

10) 뺑心: 《太素》 卷二 調食에는 ‘心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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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고, 《千金X 卷二十六 序

論-과 『普簡j』卷=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惡心’로 되어 있다. 

I字句解】

(1) 觸: 骨絡肉力, 힘줄 근 

(2) 廳: 小便不通也 오줌누지 못할 륭 

(3) 洞; 實也, 뚫을 통 

(4) 樞; 묘也, 게울 구 

(5) 佛心: 溫心. 가슴에 열이 차서 답답한 

모양, 佛 잊을 문. 

I較 註】

五味入於口也 各有所走 各有所病 醒走節

多食之 令人魔 輔走血 多食之 令人鴻 辛走

氣 多食之 令人洞心 苦走骨 多食之 令人變

n區 납走肉 多食之 令人佛心

楊 • 馬 · 景돕 • 黃 • 章 • 『語譯』에서는 

“魔은 혜*病이요 洞心은 心氣가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五味는 각기 五購이 主宰하는 五

藏으로 들어가 節 • 血 • 氣 • 骨 • 肉을 滋養

하므로 不足하면 節 · 血 · 氣 · 骨 • 肉이 적 

어지고 有餘하면 또한 病을 초래하니 그 

이 치 가 중요한 까닭에 물은 것 이 다.7)”라고 

하였고, 

7) 楊 廳은 椰也라 洞心은 心氣流뼈族이 라 표 。

味는 各走표購所主하여 益其觸血氣骨肉等하 

니 不足하면 皆有所少하고 有餘면 lfil招於病

하니 其理是要 故로 請聞之라 O馬; 此는 帝

흠p:표味各有所走 而多食各有所病者를 問之也

라 鍵은 小便不通也요 n폐心者-는 心內空也요 

뺑心者는 心內問也라 O黃’ 洞心은 心中空洞
也요 ↑免心은 心中驚'I免也라 .章· 廳者-는 小

便閒也요 洞心者는 中氣純散하여 心中空洞無

主也요 佛心者는 心內滿問也라 O語譯‘ 各有
所走는 謂표味各喜走同性之織이 라 廳은 王J水

日 小便不通이요 變n區는 謂揚U區라하고 小爾

雅廣굶에 變은 揚也라하니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李文澈 • 申榮日/ 〈靈樞 • 표味論〉 에 대한 昭究

張은 「五運行大論」 에 ‘東方에서 風이 발 

생하니 風에서 木이, 木에서 醒이, 醒에서 

맑이, 맑에서 節이 발생하며, 南方에서 熱

이 발생하니 熱에서 火가, 火에서 苦가, 苦

에서 心이, 心에서 血이 발생한다.’라고 하 

였으니 이는 五藏은 五味에 근본을 두고 

생성되는 것이고 밖으로 節骨血肉에 부합 

하므로 五味를 먹으면 각각 들어가는 곳이 

있다. 무릇 心은 血을 主하며 賢은 骨을 主

宰한다 하고 苦味는 火에 속하며 輔味는 

水에 속한다 하였으니, 苦味는 骨로 輔味는 

血로 들어간다는 것은 陰陽水火가 交濟하 

기 때문이다. 뼈는 氣를 主宰하므로 辛味는 

氣로 들어간다_8)”라고 하였다. 

I考 察】

[校動에 對한 考察]

‘洞心’에 대해 〈千金@ , 《普齊II》 에는 모 

두 ‘溫心’으로 되어 있으며, 《甲 Z,) 卷六

第九 校語에 “ ‘洞-作溫’이라 하였으니 

‘溫’은 아마도 ‘溫’의 誤寫인 것 같다.”라 하 

였고, 《校釋》 에 “아래 辛走氣 節의 賣표之 

氣가 薰之하여 나타나는 病證으로 보아야 

하니 ‘溫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 

나 辛味를 복용하면 上魚에 있는 營衛의 

氣를 發散시켜 心中이 空虛하게 되므로 ‘洞

心’을 ‘個心’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變n區’에 대 해 《大義》 에 는 ‘蠻’으로 되 어 

있는데, 아래 苦走骨 章의 내용에서 苦味를 

8) 張’ 按五運行大論컨대 궁東方生風하니 風生

木 木生醒 醒生/lf 맑生節하며 南方生熱하니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이라하니 是는 

五藏이 本於五味之所生 而生外合之觸骨血肉

也라 是以로 五味入口에 而各有所走라 夫心
主血 뽑主骨이라하고 苦는 乃火之味요 嚴은 

乃水之味라하니 苦走骨而輔走血者는 陰陽水

火之交濟也라 뼈主氣 故로 辛走氣라 

과다하게 복용하면 뿜中의 陽氣가 運化하 

지 못하고 三魚之氣가 閒塞되어 띠훌證이 나 

타난다 하였으니 ‘蠻’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走肉’에 대해 《大義@ 에는 ‘#走皮’로 

되어 있는데, 醫學理論上 #味와 皮는 별로 

관계가 없으므로 ‘#走皮’로 보는 것은 옳 

지 못하다. 

‘’1免心’에 대해 《太素》 에는 ‘心뺑’으로 되 

어 있고, 《千金》 과 〈普齊tl) 에는 ‘惡心’으로 

되어 있는데, 《素問 • 生氣通天論X 王注에 

는 ‘心問’으로 되어 있고 ‘뺑’과 ‘問’은 서로 

통하며, ‘惡心’의 뜻도 이와 비슷하므로 원 

문에 있는 ‘뺏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較註에 對한 考察]

‘苦走骨$$走血’에 대해 오직 張만이 陰

陽 水火가 交濟하기 때문에 바뀌어 있다고 

보았다. 

I直 譯】

黃帝께서 小兪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五

味가 업으로 들어가서 각각 走行하는 곳이 

있고 病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醒味는 範

으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魔證이 발생 

하고, 輔味는 血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게 되고, 辛味는 氣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洞心證이 발생하고, 苦味는 

骨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氣를 변화시 

켜 U區맘를 일으키고, #味는 肉으로 走行하 

니 많이 섭취하면 뺏心證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마는 무슨 이유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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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章. 五味의 作用

第一節. 醒味의 作用

【原 文1

少兪答目 醒入於뿜 1)하면 其氣짧(1)以收2) 

하여 上之兩魚하여 뽑能出入也3)라 不出郞
留(2)於몹 中4)하고 몹 中和溫則下注勝跳5)하니 

勝跳之뼈(3)灌以↑需6)(4)라 得醒則縮線7)(5)하여 

約(6)而不通하여 水道不行8) 故로 癡9)이 요 

陰者는 積節之所終也10)라 故로 醒入而走觸
롯11)[1]니이다 

【校 動1

1) 醒入於뿜: 《太素》 卷二 調食과 『甲Z』

卷六 第九에는 ‘醒入톱’로 되어 있다. 

2) 其氣짧以收; 《甲 Z,} 卷六 第九에는 ‘其

氣짧’으로 되어 있다. 

3) 上之兩魚蘭能出入也: 《甲 Z,) 卷六 第九

에는 ‘뽕能出入也’로 되어 있고, 《千

金》 卷二十六 序論一에는 ‘上走兩흙、兩 

魚之氣짧蘭能出入也’로 되어 있으며, 

『普簡|』卷二百죠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上走兩魚兩魚氣짧之不能出入’으로 되어 

있다. 

4) 留於뿜中: 《千金〉 卷二十六 序論-과 

《普齊”》 卷=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流於몹中’으로 되어 있으며, 《衛

生〉 卷二에는 ‘留몹中’으로 되어 있다. 

5) 下注勝麻; 《甲Z》 卷六 第九과 《衛生》 卷

二에는 ‘下注於勝跳之臨’로 되어 있다. 

6) 勝跳之뼈灌以↑需; 《周本〉 에 는 ‘勝ID\;ij힘 

灌以情’로 되어 있고, 《千金& 卷=十六

序論-과 《普齊U》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勝跳走뼈뼈演以潤’로 되 

어 있고, 《太素& 卷= 調食에는 ‘橋’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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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로 되어 있으며, 《甲 Z,) 卷六 第九

에는 ‘橋’가 ‘맺’으로 되어 있고, 校釋에 

“ 《守本& 注에 ‘↑需는 원판이 ↑需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하였다. 

7) 縮繼: 《太素》 卷二 調食과 《千金& 卷=

十六 序論-에는 ‘縮卷’으로 되어 있다. 

8) 水道不行: 《太素》 卷二 調食에는 ‘水道

不通’으로 되어 있고, ·千金》 卷二十六

序論一과 《普齊뼈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水道不利’로 되어 있다. 

9) 故羅: 《衛生》 卷二에는 ‘故魔而짧’으로 

되어 있다. 

10) 積節之所終也: 《甲Z》 卷六 第九와 『千

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積觸之所終聚

也’로 되어 있고, 《普劃X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精節之所中聚也’

로 되어 있다. 

11) 醒入而走範훗: 《甲Z》 卷六 第九와 《普

濟》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醒入

뿜而走範옷’로 되어 있고, 《千金X 卷二

十六 序論一에는 ‘醒入몹走於觸也’로 되 

어 있다. 

【字句解1

(1) 鍵: 不뽑也 續也, 깔깔할 삽 

(2) 留: 止也, 머무를 유 

(3) 뼈: 뺨也 오줌통 포 

(4) 橋: 驚弱, 약할 유. 柔也, 부드러울 나 

(5) 縮繼; 오그라들어 붙는 것. 縮 오그라 

들축,總붙쫓을권 

(6) 約; 續束, 묶을 약 

【較註】

醒入於뿜 其氣짧以收 上之兩魚 薦能出入

也 不出명|]留於뽑中 뿜中和溫 則下注勝跳

勝跳之9힘灌以↑需 得醒則縮繼 約而不通 水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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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行 故魔 陰者 積範之所終也 故醒入而走

節쫓 

楊은 “續은 매끄럽지 않은 것이다. 醒味는 

성품이 깔깔하고 收敏시키므로 위로 t中=

魚로 가내 營氣와 함께 주행하지 못하고 다 

시 뿜로 돌아올 수가 없다. 능히 뿜에서 나 

갈 수 없어 뿜氣가 뜨거워지면 勝跳으로 흘 

러내려가니 勝J]}'t은 표피가 밟고 연하므로 

醒味가 들어가면 쪼그라들어 水氣가 통하지 

않아 癡病이 생긴다_9)”라고 하였고, 

馬 • 張 • 月波 • 《譯解》 에서는 “이는 醒

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魔病이 생기게 되 

는 이유에 대한 답이다. 대개 醒味는 깔깔 

하고 收數시키므로 뿜의 中脫으로 들어가 

면 J:: . 中集로 올라간다. 그 氣味의 속성이 

빠르게 출입할 수가 없어 뿜中에 머무르니 

오래되면 뿜中이 溫和해져 勝跳으로 흘러 

내려간다. 勝脫은 뼈의 집으로 脫가 그 안 

에 있으며 形體가 앓고 氣가 느리므로 醒

味의 작용을 받으면 오그라들고 말려서 오 

므라들고 통하지 않아 水道가 통하지 않게 

되어 魔病이 된다. 範이 외부로부터 모여 

陰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신체의 節肉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이니 이미 맑이 觸과 

醒味를 主宰한다 하였으므로 醒味가 들어 

오면 府으로 走行하니 陰器도 또한 막혀 

小便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니 어찌 안에 

있는 勝뼈만이 그러할 수 있으리요_10)”라고 

9) 楊; 灌은 不뽑也라 醒味는 性寫溫收 故로 上

行兩魚하니 不能與營煩出而行하며 復不能自

反還入於몹也라 많不能出몹하야 因몹氣熱이 

면 下慘勝跳之中하니 勝麻은 皮흉흉而X몇 故

로 得醒則縮約不通하여 所以成病寫癡이라 擁

은 뺨也요 뼈는 흉盛原也라 人陰器는 一身諸

節終聚之處 故로 醒入이변 走於此陰器라 
10) .馬r 此는 答言醒之多食이면 令人癡也라 

蓋醒之氣味는 溫辦而收했하니 많入於몹之中 

院이 면 則上兩薰니 옵n h中二薰也라 其氣味가 

하였고, 

黃은 “醒味가 몹로 들어가면 그 氣는 收

遊하는 까닭에 위로 t中二集에 들어가므 

로 往來할 수 없으니 바로 몹中에 머무르 

게 된다. 뿜中의 陽氣가 醒味의 收游한 기 

운을 얻어 和溫하게 되어 醫滿이 생기면 

그것이 勝하는 곳으로 傳하여져 아래로 勝

跳에 흘러가니 勝WC은 體가 여리고 앓으며 

.월連能出入하여 乃留於몹中하니 久則봅中和 

溫하고 而下注勝뾰이라 勝뾰은 馬g힘之室이니 

뼈在其中하며 其體灌하고 其氣f需하여 得此醒

味변 則縮而且總하여 所以約而不通하고 水道

不行而寫獲也라 至於外而寫陰器者는 乃一身

之觸이 於此而終이라 彼府이 많主節하고 x 
主於醒 故로 醒入則走範하니 其陰器도 亦有

所約하여 而小便不利훗하니 뿔特勝脫之在內 

者로 薦然歲리요 O張; 五味陰陽之用에 辛#

發散寫陽이요 醒苦浦뺀寫陰이요 轉味浦뺀寫 

陰이요 淡味慘뺀寫陽이라하고 六者는 或收或

散하며 或繼或急하며 或操或潤하며 或軟或堅

이라하니 是發散浦빠之中에 X有收散繼急之
性훗라 上集는 開發하여 宣五觀味하고 中傳

는 出氣如露하여 以行水觀之律하나니 醒氣는 

收續 故로 ~能出於上之兩集하며 不出則留於

뽑하고 而潤於下集하여 注於勝麻훗라 勝脫은 

寫뺨之室이니 R뚱居於中 故로 勝麻之體質이 

脫演以↑需에 得醒則易於縮總하니 縮則約而不

通하고 水道不行 故로 寫權閒라 陰者는 前陰

이요 積鎬者는 宗節也요 宗節者는 破之主也

니 醒入於宗節 故로 走範也라 按經範篇컨데 

굽足願陰之範은 上個陰股하여 結於陰器하여 

絡諸節하니 其病은 陰股痛하고 轉範하고 陰

器不用이라 傷於內면 則不起하고 傷於寒이면 
則陰縮入하고 場於熱이 면 則縣振不收하니 是

는 足願陰R千經이 主宗節하여 而外合於通體之

節이 라 Of규波; ’f需는 音이 潤니 說文에 驚弱

也라 又音軟이 라하여 X作↑몇하니 玉篇에 弱

也라 縮總을 馬民 志願은 連讀하니 寫是라 

說文 新附字에 隨總은 不相離也이라하고 x 
釋名에 績總은 束練也라하니라 張註의 縮下

寫句는 非라 O譯解t 縮은 是收縮이요 總은 

是束練뿔固的意、思니 說文에 線은 績總끼、相離 

也이라하고 X釋名에 隨總은 束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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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需弱하여 쪼그라들기 쉬우니 한번 醒氣를 

받으면 펴지지 않고 수축하여 上下의 구멍 

이 모두 막혀 통하지 않아 水道가 不利하 

는 까닭에 小便이 나오지 않게 된다. 前陰

은 觸이 뭉쳐서 모이는 곳이니 맑은 主節

하고 R千味는 醒이므로 醒味가 들어가면 觸

으로 들어간다. 木은 流뺨을 主하므로 辛散

하는 것을 좋아하고 醒收하는 것을 싫어하 

니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은 木氣가 醒味

의 收했하는 기운을 받아 않d世機能이 행해 

지지 않기 때문이다_11)”라고 하였고, 

景톰은 “이는 上中二흙、가 遊結하여 퍼지 

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繼은 나뉘지 않 

는 것이요 約은 묶인 것이요 癡은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醒味를 과다하게 먹으 

면 氣가 上中 兩魚로 올라가 出入할 수 없 

으니 만약 몹中에 머무르면 흉醒 等의 病

이 되고, 만약 몹中이 溫和하여 머무르지 

않게 되면 아래로 勝跳으로 흘러들어가니 

勝跳은 醒味를 받으면 收縮하는 까닭에 魔

病이 생기는 것이다. 陰者는 陰器요 積節은 

宗範이 모이는 곳이니 府이 主觸하고 그 

味는 醒이므로 안으로는 勝跳의 魔病을 만 

들며 밖으로는 府經의 觸으로 들어간다. 또 

한 宣明五氣篇에 ‘醒味는 觸으로 들어가니 

節病에는 醒味를 많이 먹지 말아라’라고 하 

였다,12)”라고 하였고, 

11) 黃; 醒入於몹면 其氣收遊 故로 上走上中=

;뚫하여 蘭能出入하니 不出郞留於몹中이라 몹 

中陽氣가 得此醒收하여 生其和溫하고 醫滿莫

容하면 則傳其所勝하여 下注勝麻하니 勝跳之

R危灌以橋弱하여 最易收數할새 一得醒氣면 縮

總不{申하여 上下之觀皆閒하여 約結不通하여 

水道不利 故로 小便廳이라 前陰者는 積觸之

所終也니 /ff木主觸而味醒 故로 醒入而走觸훗 

라 木主젊뺀하여 喜辛散而惡醒收하니 鍵者는 

木氣醒收하여 iY1E1世之令이 不行也일새라 
12) 景톰; 此는 짧 h깨1 =;集가 펌릎結不함也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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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은 “收數하는 醒味는 밖에서 안으로 

당기지 아니하고 아래로 勝跳으로 들어가 

니 勝跳은 脫가 밟아 醒味를 받으면 오무 

라들게 되므로 三魚의 氣化를 얻지 못하여 

小便이 不通하게 되어 魔病이 된다. 勝跳은 

前陰部位에 있으며 前陰은 宗觸이 모이는 

곳이므로 모든 觸肉의 끝이 되니 이것이 

바로 醒味가 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節과 같은 것들은 府이 主하는 것이며 醒

味는 먼저 .맑으로 들어가므로 醒味는 範으 

로 들어간다_13)”라고 하였다. 

은 不分也요 約은 束也요 癡은 小水不利也라 

味過於醒이면 則上之兩魚하고 薦能出入하니 

若留於몹中 則용흉흉醒等흉이요 若몹 中溫和不

留 則下注勝麻하니 勝麻이 得醒則縮 故로 寫

廳也라 愚按컨데 陰陽別論에 有줄女子뼈者하 

며 氣願論에 有~H힘移熱於簡跳者하며 五音五

味篇에 有코衝服任服皆起於뼈中者라하니 JL 
此脫字는 皆音包로 乃以子宮寫言也요 此節동 

勝跳之뼈者는 其音搬으로 以湮牌寫言也니 皆

8힘音有=나 而字則根同아니 恐A難辦 故로 
在本篇에 特加勝麻二字하여 以明此非子宮이 

니 正欲辦其疑似耳는 奈何오 後人이 不解其

意하고 많讀薦包하여 反因經語하여 途認勝跳

을 與R힘寫二物 故로 在類舞에는 則日勝跳者

服之室이라하고 王安道는 則日勝麻이 f형律%횟 

之府며 X有뼈는 居勝跳之室之說이라하니 甚

屬不經이라 夫땀는 명P!團跳이요 勝麻은 則靜

也니 휠得復有一物耶리오 致資後學之疑하여 

莫知所辦은 皆見之不員耳니 知者는 當詳察之

라 陰者는 陰器也요 積節者는 宗節之所聚也
라 맘主觸하고 其味嚴 故로 內寫勝麻之魔하 

며 而外走8주經之觸也라 X宣明五氣篇에 日醒

走觸하니 觸病엔 無多食醒이라하니라 
13) 章r 此는 름醒收之味는 不能外引하고 而下

走勝麻하니 勝麻脫演하여 得醒收면 而縮總

故로 不能承三魚氣化而빠水하여 途小便不通

而成據也라 勝跳은 在前陰하니 前陰은 寫宗

範所聚 故로 寫積統所終之地니 此醒味所以走

於節也요 X如節者는 빠所主니 醒先入府 故

로 走於觸훗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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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考 察】

[校劃에 對한 考察]

‘上之兩集薦能出入也’에 대해 《甲Z》 에 

는 ‘薦能出入也’로 되어 있고, 〈千金》 에는 

‘上走兩흙、兩魚之氣짧薦能出入也’로 되어 있 

으며, 《普齊O》 에는 ‘上走兩集兩;集氣觀之不能

出入’으로 되어 있는데, 《甲 Z.,) 은 醒味가 

들어가는 機轉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말하 

는 것이고, 『千金』과 『普齊tl』은 모두 機轉과 

結果를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上之兩集’의 

‘之’字에 대해 ‘간다’라는 뜻의 ‘走’로 해석 

하였으니 모두 原文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留於몹 中’에 대해 《千金) 과 〈普햄X 에 

는 모두 ‘流於톱中’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上之兩흙、’라고 한 것을 볼 때 ‘流於톱中’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留於톱中’이 옳다고 본다. 

‘勝跳之脫灌以橋’에 대해 〈千金) 과 〈普

齊tl 》 에는 모두 ‘勝跳走뼈뼈灌以1需’로 되어 

있는데, 《千金@ 과 〈普齊11》 는 모두 ‘勝跳’

과 ‘脫’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으니 잘못 

된 것이다. 또한 〈太素@ 에는 ‘擺’가 ‘潤’로 

되어 있고 ‘橋’를 楊注에서 몇으로 보았으 

며, 《守本@ 注에 ‘원판이 ↑需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하였고, 《甲Z》 에는 ‘f需’가 ‘몇’으 

로 되어 있으니, ‘潤’와 ‘몇’은 모두 부드럽 

다는 뜻으로 통용되므로 ‘勝跳之뼈灌以穩’ 

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縮線’에 대해 《太素@ 과 《千金》 에 는 모 

두 ‘縮卷’으로 되어 있는데, ‘卷’은 ‘總’의 약 

자로 《詩經@ 民勞 ‘以護績緣’의 釋文에 ‘緣

一本作卷’으로 되어 있으며 ‘卷’에는 ‘曲’의 

뜻이 있으니 모두 옳다고 본다. 

[較註에 對한 考察]

‘留於뿜中 뿜中和溫 則下注勝麻’에 대해 

楊, 馬, 黃은 ‘醒味가 뿜中에 모여 土氣가 

實하여 水氣를 相克하므로 下注勝跳하여 

廳病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景돔은 ‘뿜中 

에 머무르면 휴醒 等의 病이 되고 만약 몹 

中이 溫和하여 머무르지 않게 되면 아래로 

勝麻으로 흘러들어가 癡病이 발생한다’고 

보아 두개의 다른 기전으로 보았으며, 章은 

‘醒味는 밖에서 안으로 氣를 收敏시키지 아 

니하고 바로 아래로 勝跳으로 들어가 三흙 

의 氣化를 얻지 못하게 하여 小便이 不通

하게 되어 魔病이 된다.’고 보았는데, 章의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勝跳之R힘演而f需’에서 ‘뼈’대해 楊 동은 

뼈를 勝跳 자체로 보고 있고, 景톰만이 服

(자궁)와 體(오줌보)는 엄 연히 다르니 여 기 

에서 ‘뼈’는 ‘時’의 誤植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橋’에 대해 楊은 ‘몇’으로 보았고 

黃은 ‘精弱’으로 보았으며, 馬와 張은 ‘늘어 

진다’는 돗으로 보았으니 모두 의미의 차이 

는 없다. 

I直 譯】

小兪가 대답하였다. “醒味가 뿜로 들어가 

면 그 氣는 깔깔하고 收數시키므로 위로 

兩薰로 올라가 능히 출입하지 못하게 되니, 

나오지 않으면 뿜에 머무르게 되며 몹中이 

溫和하면 勝麻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勝麻

은 뼈가 앓고 부드러워 醒味를 받아들이면 

수축하고 막혀서 통하지 않아 물길이 통하 

지 않게 되므로 小便이 나가지 않습니다. 

陰器는 모든 觸이 모여 끝나는 곳이니 고 

로 醒味를 먹으면 觸으로 달려 들어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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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훌훌味의 作用

【原 文】

黃帝日 購走血하니 多食之에 令人喝은 

何也오 少兪日 輔入於뿜 1)하면 其氣上走中
魚2)하여 注於服3)則血氣走之4)하되 血與輔相

得則擬5)(1)하고 擬則뿜中什이 注之하고 注

之則뿜 中週6)하고 i홉則7lp因路흙、 故로 꿈本乾 

8)而善휩(2)이 라 血服者는 中魚之道也니 故

로 輔入9)而走血훗[l]니 이 다 

【校動】

1) 輔入於뿜; 《甲Z》 卷六第九와 《千金》

卷二十六序論-에는 ‘輔入뿜’로 되어 

있다. 

2) 其氣上走中集: 《千金》 卷二十六 序論

一과 〈普齊~) 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其氣走中魚’로 되어 있다. 

3) 注於服: 〈甲Z》 卷六 第九와 《千金》

卷二十六 序論-에는 ‘走於諸服’으로 

되어 었다. 

4) 則血氣走之; 《甲Z》 卷六 第九와 《千

金》 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者 血之

所走也’로 되어 있다. 

5) 血與輔相得則擬; 《千金》 卷二-「六 序

論-에는 ‘與輔相得郞血癡’으로 되어 

있고, 〈太素》 卷二 調食과 《甲Z》

卷六 第九에는 ‘血與輔相得則淚’로 

되어 있다. 

6) 뿜 中싹注之 注之텅IJ 뿜 中週; 《太素》 卷

二 調食에는 ‘몹什注之 注之則뿜中 

짧’로 되어 있고, 《千金》 卷=十六 序

論一에는 ‘띔中什파 tt位~.IJ 몹中乾휩’로 

되어 있고, 《甲6》 卷六 第九에는 ‘뿜 

中週’로 되어 있다. 

7) 週則: 《千金》 卷느十六 序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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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則’으로 되어 있다. 

8) 故꿈本乾: 《太素》 卷二 調食과 《甲Z》

卷六 第九와 《千金》 卷二十六 序論一

에는 모두 ‘魚故꿈乾’으로 되어 있다. 

9) 故輔入; 《千金》 卷=十六 序論一에는 

‘故輔入뿜’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優; 結也, 영길 응 

(2) 휩: 欲散也, 목마를 갈 

【較 註】

輔入於몹 其氣t走中;集 注於服 ~.IJ血氣走

之 血與離相得 則癡 癡則뿜中什注之 注之

則뿜中週 週則n며路魚 故꿈本乾而善獨 血願

者 中魚之道也 故輔入而走血훗 

楊 · 景톰은 “血은 물처럼 생겼고 작용하 

며 $$味도 또한 水에 屬하니 離味는 血과 

서로 통하므로 血服으로 흘러 들어간다. 만 

약 輔味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血이 擬結하 

여 뿜中의 水滾이 血로 흘러가 律滾이 週

하게 되나 血服은 반드시 中魚에서 化하므 

로 輔味는 中흙、로 들어갔다가 血로 흘러들 

어간다, 또한 宣明五氣篇에 ‘輔은 血에 흘 

러 들어가니 血病에는 輔味를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_14)’라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14) 楊; 賢主於骨하니 輔味走骨이나 言走血者는 
以血寫水也라 輔味之氣는 走於中魚血服之中

하여 以輔與血相得이면 명p~앓而不中하여 몹 rr 

注之하여 因엽n 몹 中抽靖하여 P因魚폼乾하니 所

以喝也라 n因寫下食하고 X通於빠 故로 寫路

也라 浚는 륨候요 水품니 義當?疑也라 血服은 

從中魚而起하여 以通血氣 故로 味之輔味는 

走於血也라 .景폼; 血寫水化하고 輔亦屬水

하니 輔與血相得 故로 走注血服이라 若味過

於輔이 면 則血癡而結하고 水波注之변 례j律獨 

而喝이나 然이나 血服은 必化於中魚 故로 輔

入中魚而走血이라 X宣明五氣篇에 日輔走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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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張·章-판波는 “대개 輔味가 뿜로 

들어가면 그 氣는 위로 中魚로 들어가고 

사람의 服은 반드시 中魚로부터 시작하니 

輔味가 中흙、로 들어가면 輔味의 上浦하는 

작용에 힘입어 반드시 服으로 흘러 들어가 

니 服이 行하는대로 血氣가 따라 흘러간다. 

오직 血만이 輔味와 서로 섞이면 擬結하고 

擬結하면 血이 마르므로 뿜中의 什이 들어 

가 적셔주니 이러한 까닭에 뿜中의 什이 

고갈되고 고갈되면 뼈嗤部位가 마르고 건 

조하므로 폼乾하고 善獨하게 된다. 血服은 

中魚의 道路가 되는 까닭에 $$味가 들어가 

면 血로 흘러 들어 간다_15)”라고 하였고, 

黃은 “輔味가 몹로 들어가면 그 氣는 위 

로 中魚로 들어가서 服으로 흘러들어가고, 

賢의 味는 購이요 心은 服을 主하니 水가 

火를 행하여 그 所勝하는 곳으로 전하여진 

하니 血病엔 無多食敵이라하니라 
15) .馬; 此는 言多食敵之면 令A編也라 蓋嚴

入於몹면 其氣上注於中魚하고 A之寫服은 必

由中魚而始니 今鐵走中集면 則必注於服하여 

服行而血氣隨之以走라 堆血與輔味相得則寢하 

고 寢則血操하여 而몹中之rt이 注以潤之하니 

由是로 몹中之tt-il흠하고 週則n因路拍魚 故로 

폼根乾而善編也라 血服은 寫中魚之路 故로 

輔入而走於血耳라 O張; 中魚拉몹하여 出上

魚之後하니 此所受氣者는 泌權뼈하고 蘇律波

하여 化其精微하여 上注於師願하여 乃化而寫

血이라 嚴入於몹면 其氣上走中魚하여 注於願

者는 輔性之上浦也니 注於服하면 則走於血氣

훗라 血者는 中傳之싹이니 奉心神而化*이요 
輔은 乃寒水之味 故로 血與嚴相得則癡하고 

寢則操結하여 而뽑中之什이 以滋之면 몹中rt 
j용하여 則n因路魚拍 故로 폼本乾而善휩이라 

血服者는 中薰之道路니 輔氣上注於中;集 故로 

走血이라 O章· 中;뿔受氣면 取rt하여 變化而

j암이 是謂血이니 受氣入營하여 而充於經服者

也라 故로 輔味入中魚면 而使血癡하고 癡則

陽氣뚫塞하여 늙흉波不能輸布하니 而몹中水싹 

이 注之하여 因而致浪이라 由於敏味癡血使然、

故로 知購走血也라 

다. 服은 血의 창고이니 輔味가 服으로 흘 

러들어가 血氣에 섞이면 擬結하고 血이 癡

結하면 뿜 tr이 따라 들어가서 뿜中의 什이 

고갈되고 고갈되면 뼈路가 마르게되는 까 

닭에 줌本이 乾操하고 善陽하게 된다. 血服

은 中薰의 道路이며 中魚가 氣를 받아 什

을 취하여 先色으로 變化시키는 것이 血이 

니 血은 服中을 行하고 이를 道路로 삼는 

다. 輔味가 服으로 들어가 血과 相逢하는 

까닭에 輔味가 들어가면 血로 흘러 들어간 

다_16)”라 하였다. 

I考 察l

[校動에 對한 考察]

‘其氣上走中魚’에 대해 〈千金% 과 〈普齊ll}

에는 ‘其氣走中魚’로 되어 있는데, 服은 상부 

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두루 

퍼져 있으므로 ‘其氣走中薰’가 옳다. 

‘注於服’에 대해 〈甲Z:,} 과 〈千金& 에는 ‘走

於諸服’으로 되어 있는데, 上下節의 문맥과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走於諸服’이 옳다. 

‘則血氣走之’에 대해 〈甲 Z:,} 과 〈千金&

에는 ‘服者 血之所走也’로 되어 있는데, 原

文의 의미는 ‘氣가 服으로 들어가면 血氣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고, 〈甲Z」@ 과 〈千

金@ 의 의미는 ‘服은 血이 다니는 통로이 

다.’는 것으로 본 것이니 후자의 것이 조금 

16) 黃: 嚴入於몹면 其氣上走中魚하여 而注於服
하고 以賢味輔이요 心主願이니 水性웹火하여 

傳其所勝也라 Jiil者는 血之府也니 빼훌注於Jiil이 

면 則血氣走之하니 得轉而癡하고 血擾이면 

則뽑 rt注之하니 注之면 則몹中rt週하고 什週

이면 則n因路魚1固 故로 폼本乾操而善編이라 

血服者는 中魚之隨道也요 中魚受氣取什하여 

變化而未이 是謂血이니 行於服中하여 以寫道

路라 敵入於服하여 與血相逢 故로 嚴入而走

血훗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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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다고 본다. 

‘뿜中什注之 注之則뿜中週’에 대해 《千

金X 에는 ‘뿜中ft位 ft파則뿜中乾휩’로 되 

어 있고, 《甲Z》 에는 ‘뿜中週’로 되어 있 

는데, 原文의 내용이나 《千金》 의 내용이 

모두 부연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甲 Z,} 의 것이 옳다고 본다. 

‘週則’에 대해 《千金》 에는 ‘휩則’으로 되 

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뾰狀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윗 문구와 연결시켜 보 

아야 하므로 ‘週則’이 옳다. 

‘故購入’에 대해 《千金》 에는 ‘故輔入뿜’ 

로 되어 있는데, 上下節의 文服과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故輔入뿜’가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輔走血’의 의미에 대하여 楊 • 景몸은 ‘輔

味는 水에 속하고 인체의 血은 물에 해당 

하므로 輔味가 血로 들어간다’고 보았으며, 

馬·張·章. f}波 등은 ‘輔味의 上浦하는 

작용에 따라 服으로 흘러들어가니 服이 行

하는대로 血氣가 따라 흘러간다’는 것으로 

보았으며, 黃은 ‘輔이 水에 속하므로 없없味 

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水가 火를 힘하여 

所勝하는 血로 들어간다.’로 보았으니 모두 

一理는 있다고 본다. 

【直 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輔味는 血로 走行

하는데 많이 섭취하면 갈증을 일으키는 것 

은 왜 그렇습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輔味가 뿜로 들어가 

면 그 氣는 中集로 走行하여 服으로 스며 

드는데 血氣는 服을 走行하므로 血이 輔味

와 서로 만나면 영기고, 영기게 되면 뿜中 

의 ft이 스며들고, 스며들면 뿜中이 고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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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갈된 즉 뼈部가 마르게 되는 까닭에 

폼本이 마르므로 자주 갈증이 느낌니다. 血

服은 中魚의 도로가 되는 까닭에 輔味를 

업취하면 血로 走行하게 됩니다.” 

第三節. 辛味의 作用

【原 文】

黃帝日 辛走氣하니 多食之에 令人洞心1}[1]

은 何也오 少兪日 辛入於몹하면 其氣走於

上魚하니 上魚者는 受氣2)而營諸陽者也라 
훌[2]뿔떠]之氣薰之3)면 營衛之氣4)不時受之하 

여 久留心下5) 故로 洞心6)이 라 辛與氣7)價行

하니 故로 辛入而與퓨價出8)[1]하니 이 다 

【校 動】

1) 洞心: 《千金& 卷二十六 序論-에는 

‘溫心’으로 되 어 있다. 

2) 受氣: 《甲Z》 卷六 第九에는 ‘受諸氣’

로 되어 있고, 《千金》 卷=十六 序論

一에는 ‘受使諸氣’로 되어 있다. 

3) 薰之: 《甲 Z,} 卷六 第九와 《千金》 卷

二十六 序論一에는 ‘薰至營衛’로 되 

어 있다. 

4) 營衛之氣: 《甲Z,} 卷六 第九와 《千金X

卷=十六 序論一에는 ‘營衛’로 되어 있 

다. 

5) 久留心下; 〈甲Z,} 卷六 第九에는 ‘久

留於心下’로 되어 있고, 《千金X 卷=

十六 序論-에는 ‘去P留於心下’로 되 

어 있다. 

6) 故洞心: 《千金X 卷二十六 序論-에는 

‘故溫溫痛也’로 되어 있다. 

7) 辛與氣; 《太素》 卷二 調食과 《甲Z》

卷六 第九와《千츄〉卷=十六 序論

一에는 모두 ‘辛者與氣’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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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故辛入而與퓨煩出: 《甲Z》 卷六 第九

에는 ‘故辛入톱而與‘규煩出’로 되어 

있고, 《難經》 六十一難 注에는 ‘故辛

入心則與퓨명出’로 되어 있으며, 《千

金》 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辛入뿜而 

走氣 與氣煩出 故氣盛也’로 되어 있다. 

I字句解l

(1) 洞心(통심 ): 心中若空也 가슴이 텅 비 

게 느끼는 것 

(2) 훌: 생강 강 

(3) 뿔: 부추 구 

(4) 薰: 향내 훈, 훈자할 훈 

I較 註l

辛入於뿜 其氣走於上魚 上魚者 受氣而營

諸陽者也 훌훌뿔之氣薰之 營衛之氣 不時受之

久留心下 故洞心 辛與氣價行 故辛入而與Y千

煩出

楊·馬·張·景톰·黃·章·譯解에서는 

“辛味가 뿜로 들어가면 그 氣가 上魚로 走

行하는 것은 辛味의 性이 너무 散하기 때 

문이다. 上魚는 觀氣를 받아 모든 陽經올 

운영하는 것으로 生훌이나 부추의 辛熱한 

기운이 上魚를 薰하면 營衛之氣가 아무 때 

나 영향을 받아 發뺀하게 되어 갈무리하지 

못하게 된다. 心은 宗願이 모이는 곳이니 

氣가 뺀하여 )JJR 이 空虛해지면 心營이 虛해 

지고 흩어지는 까닭에 辛味가 오랫동안 心

下에 머무르게 되면 洞心證이 발생하게 된 

다. 辛味가 氣와 더불어 함께 行하면 氣가 

辛散하는 작용을 얻어 發뺀하는 까닭에 辛

味가 들어오면 땀이 나니 이것이 辛味가 

氣로 들어가는 것이다_17)”라고 하였다. 

17) 楊; 洞은 通뺑也라 辛氣는 漂'I멸하여 走於上

魚하고 上魚衛氣는 行於服外하여 營購理諸陽

이라 以훌뿔之氣辛薰이면 營衛之氣가 非時受

之하니 則辛氣久留心下 故로 令心氣洞뼈也라 

辛走衛氣 명n與衛氣{,ll_行 故로 辛入뿜 맴與衛 

氣ff煩出也라 O馬; 此는 言多食辛者 令A洞
心也라 蓋辛入於뿜면 其氣必走於上魚하니 上

薰者는 受氣而運諸陽者也라 故로 辛味많走於 
上흙면 則不得不走於氣耳라 郞如賣뿔者는 氣

味之辛者也라 營氣는 由中흙而生하여 必 h隨

宗氣하여 以行於經優之中하며 衛氣는 由下集

而生하여 亦必出而行於分肉之間하니 所以不

時有此辛味之氣也라 推此훌뿔之氣가 久留心

下하면 則物在心下하여 而氣薰於上魚하니 上

傳氣뚫면 心內似空 故로 多食辛者는 必洞心

也라 且此辛氣는 與心中之氣로 相得而煩行하 
니 辛入 則퓨必出이니 퓨之出者는 以氣之出

也라 其心安得而不洞이리오 O張; 上魚開發

하여 宣五觀味하고 薰!홉하고 充身하고 澤毛
하여 若露露之澈를 是謂氣라 辛走氣 故로 其

氣走於上魚하니 上흙者는 受中魚之氣하여 而
營諸表陽者也라 夫營衛之氣는 生於中흙하여 

皆從上而出 故로 훌훌뿔之氣上薰이면 則營衛之

氣不時受之하여 久留心下면 則뚫洞心이라 辛

與上魚之氣가 煩行於表陽이면 則開發皮勝而

퓨出이라 兪伯榮이 日辛氣留於心下하고 而上

薰이면 則寫洞心아요 與氣煩行이면 則與ff共

井而出하니 蓋퓨乃中薰水觀之被也라 O景톰: 
洞心은 透心若空也요 營諸陽은 營養陽分也라 

辛味屬陽 故로 走上熹之氣分하니 過於辛이변 

則開觀而散 故로 寫洞心하고 寫ff出이라 又

宣明五氣篇에 日辛走氣하니 氣病無多食辛이 

라하니라 .黃; 辛入於뿜면 其氣走於上魚는 

以辛性勝散也라 上魚者는 受觀氣而營於諸陽

之經者也라 흘홍뿔辛熱之氣가 薰之면 營衛之氣

가 不時受之하여 發뺀不藏하니 心者는 宗服

之所聚也라 氣뺀服空하여 心營虛鎔 故로 久

留心下 而成洞心이라 辛與氣煩行이면 氣得辛

散而發뺀 故로 辛入而與퓨煩出이니 是辛入而

走氣也라 O章; 陽經之氣가 與衛陽之氣로 皆

由上集出行於表者는 辛味는 升浮 故로 隨陽

氣走表하고 其性流뺀 故로 與1千煩出아니 f千

者는 心之被也라 辛味가 久留心下하여 而被

傷氣흙면 則心中如空洞無主也라 O譯解; 洞

은 是空的意恩니 洞心은 就是指心氣內l옮하여 

心中感覺이 空洞無物的樣子라 久留心下는 是

指進食훌뿔之類的辛味過多하여 留積在뿜中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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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考 察】

[校動에 對한 考察]

‘久留心下故洞心’에 대해 《甲Z》 에는 ‘久

留於心下故洞心’로 되어 있고, 《千金% 에 

는 ‘去P留於心下故溫溫痛也’로 되어 있는데, 

‘洞’은 ‘空’의 의미로 아프다는 뜻은 없으므 

로 《千金》 의 내용이 옳지 못하다고 본다. 

‘故洞心’에 대해 《千金% 에는 ‘故溫溫痛

也’로 되어 있는데, 氣가 응체가 되어야만 

이 통증을 유발하고, 辛味를 많이 섭취하면 

氣가 영기지 않고 흩어지므로 ‘故溫溫痛也’

로 보는 것은 醫學理論上 옳지 않다. 

‘故辛入而與퓨煩出’에 대해 《甲Z》 에는 

‘故辛入뿜而與퓨煩出’로 되어 있고, 《難經》

注에는 ‘故辛入心則與퓨煩出’로 되어 있으 

며, 《千金》 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辛入뿜 

而走氣 與氣煩出 故氣盛也’로 되어 있는데, 

前後 文服을 살펴보거나 또한 辛味는 뼈에 

속하고 散氣하는 작용이 었으므로 《難經%

注의 ‘辛入心’은 옳지 않다고 본다. 

[直 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辛味는 氣로 들어 

가는데 많이 섭취하면 洞心證을 유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辛味가 뿜로 들어가 

면 그 氣는 위로 上魚로 走行하는데 上魚

는 氣를 받아 모든 陽을 운영하는 것이니, 

生훌이나 부추같은 기운을 쏘이면 營衛의 

氣가 不時에 받아 오랫동안 心下에 머물게 

되므로 洞心證을 유발합니다. 辛味는 氣와 

더불어 함께 운행하므로 辛味를 섭취하면 

땀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意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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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苦味의 作用

[原 文】

黃帝日 苦走骨하니 多食之에 令人變n區l)

는 何也오 少兪日 苦入於뿜2)하면 五觀之氣
皆不能勝苦3)하고 苦入下院4)(1)하면 三魚之

道5) 皆閒而不通6)하니 故로 變n區7)라 용용者는 

骨之所終也 故로 苦入而8)走骨이라 故로 入
而復出9)하니 知其走骨也JO)[!]니 이 다 

I校動】

1) 變P區: 語譯에서 “孫鼎宜는 ‘變字는 아 

마도 術文인 것 같다. 혹자는 其變屬n區

로 보기도 하지만 上下 문맥을 보더라 

도 맞지 않다. 苦味는 氣寒하니 寒氣는 

뿜를 傷하므로 뿜가 傷하면 n區한다.’라 

고 하였다.” 

2) 苦入於뿜: 《千金》 卷=十六 序論一에 

는 ‘苦入於뿜 其氣操而浦뺨’로 되어 있 

다. 

3) 不能勝苦: 《千金% 卷二十六 序論一에 

는 ‘不勝苦’로 되어 있다. 

4) 苦入下院; 《甲 Z.,) 卷六 第九에는 ‘苦入

下院下院者’로 되어 있고, 《千金》 卷二

十六 序論一에는 ‘苦入下管 下管者’로 

되어 었다. 

5) 三魚之道: 《甲Z》 卷六 第九에는 ‘三魚

之路’로 되어 있다. 

6) 閒而不通; 《千金% 卷二十六 序論-에 

는 ‘閒則不通’으로 되어 있다. 

7) 故變n區: 《甲Z》 卷六 第九와 《千金%

卷二十六 序論一에는 모두 ‘故氣變n區’

로 되어 있다. 

8) 故苦入而, 《甲Z.,) 卷六 第九와 《千金》

卷=十六 序論一에는 모두 ‘故苦入뿜而’ 

로 되어 있다. 

9) 復出: 《甲Z》 卷六 第九에는 ‘復出必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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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로 되어 있고, 〈千金@ 卷二十六 序

論一에는 ‘復出짧必驚節’로 되어 있다. 

10) 知其走骨也; 〈甲Z》 卷六 第九에는 ‘是

知其走骨也’로 되어 었다. 

I字句解】

(1) 下院: 뿜의 下口인 뼈門 부위 

I較 註】

苦入於뿜 五靈之氣 皆不能勝苦 苦入下脫

三魚之道 皆閒而不通 故變n區 짧者 骨之所

終也 故苦入而走骨 故入而復出 知其走骨也

楊 • 景돔은 “苦味는 性이 단단하고 내려 

가므로 骨에 들어간다. 苦味를 과다하게 복 

용하면 뿜中의 陽氣가 運化하는 것을 방해 
하니 故로 五觀之氣가 能히 이기지 못하며 

三魚가 막혀 통하지 않아 들어가더라도 다 

시 나오게 되니 變하여 福病이 된다. 또한 

짧와 같은 것들은 骨의 끝이므로 苦味가 

骨에 통하지만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氣가 다시 口짧를 따라 나오는 것은 바 

로 苦味가 走骨하기 때문이다. 또한 宣明五

氣篇에 ‘苦味는 骨에 흘러들어가니 骨病에 

는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한 

다.’라고 하였다,18)”라고 하였고, 

18) 楊’ 苦是火味니 計其走血하여 以取資骨令堅
故로 苦走骨也라 苦味堅彈하여 五觀之氣가 

不能勝之 故로 入三薰면 則營衛不通하고 下

魚、復約하여 所以食之還出하니 名日變n區也라 

屬薦骨餘니 以楊技苦物資짧면 則훌용蘇好 故로 

知苦走骨이 라 A食苦物에 入n因還出 故로 知

走骨而出n區也라 .景톰· 苦味는 性堅ITIT沈 故

로 走骨이라 味過於苦면 則柳遺몹中陽氣하여 

不能運化 故로 五觀之氣不能勝之하며 三魚之

道閒而不通하여 所以入而復出하니 其變寫n區

라 X如銀는 馬骨之所終이니 苦通於骨이나 

內不能受하여 其氣復從口짧而出은 正因其走

骨也라 X宣明五氣篇에 日苦走骨하니 骨病엔 

無多食苦라하니라 

馬 - 張 • 黃은 “苦味가 뿜로 들어가변 五

觀之氣가 모두 이기지 못하여 바로 下脫으 

로 들어간다. 三魚가 이 苦味를 받으면 모 

두 닫혀 통하지 아니하고 下빠할 수 없어 

서 거꾸로 上湮하게 되니 故로 n區만하게 

된다. 짧는 上部에 있으나 骨의 끝이니 氣

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臨牙를 거치는 

것으로 苦味가 走骨하는 것을 알 수 있 

다,19)”라고 하였고, 

章은 “三薰之道가 막히면 氣가 能히 輸

布되지 못하여 塞塞하게 되며 中脫의 氣가 

輸布되지 못하여 律波이 不化하므로 素問

에 ‘苦味를 과다 복용하면 牌氣가 潤潤하지 

못하고 뿜氣가 막히게된다.’하였으니 律被

이 不化하여 牌가 潤潤하지 못하며 氣가 

中脫에 막혀 뿜氣가 層하게 되는 것은 훔 

獨한 氣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므로 變福

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骨은 몸가 

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 苦味는 氣를 

막는 까닭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19) 馬; 此는 言多食苦者 令A며훌也라 蓋苦入於

몹면 而몹中五觀之氣가 皆不能勝其苦味 故로 

苦入下院하면 則上中下魚之氣가 皆閒而不通

하니 所以變而寫마훌也라 況關者는 乃骨之所終

故로 苦入則走骨하고 走骨則走關하니 今入而

復出者는 郞從짧出也니 此可以知苦之必走骨
훗라 O張; 찢上作苦하니 君主之味也 故로 

五觀之氣가 皆不能勝之라 苦性下뺀 故로 入

於下院 三魚者는 少陽相火也요 苦性寒 故로 

三魚之道開閒不通하니 三魚不通하면 則入뿜 

之水觀이 不得通調布散 故로 變而寫唱也라 

夫賢主骨하니 賢鳥寒水之廳이며 苦는 性寒하 

니 故로 走骨은 同氣相感也나 然이나 苦乃火

味 故로 入於下而復出於上은 以其性下뺀而上 

浦也라 .黃; 苦入於몹면 五觀之氣가 皆不能

勝之하여 直入下院이 라 三魚之道得此苦味면 

皆閒而不通하고 不得下빠하여 則遊而上湮 故
로 變마훌I!±:라 짧居上部나 骨之所終也니 入而

復出에 經歷關牙로 知其走骨이니 故로 苦入

而走骨훗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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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로 들어가게 하니 이미 깊은 곳으로 들 

어갔는데 다시 나올 곳이 없으면 도리어 

뿜로 나오니 다시 n區出하게 된다,20)”라고 

하였고, 

판波는 “變n區는 바로 變化된 것을 n區싼 

하는 것이니 佛典의 變만라는 文章으로 확 

인할 수 있으니 景돕의 그 變이 n區가 된다 

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入而復出의 뭇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甲Z」에 의거하면 아 

마도 苦味의 氣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 치 

아가 검고 성글게 된다는 돗인 것 같다.21)” 

라고 하였다. 

I考 察】

[校動에 對한 考察]

‘苦入於톱’에 대해 《千金@ 에는 ‘苦入於뿜 

其氣操而浦뺀’로 되어 있는데, ‘醒入於뿜 其

氣짧以收’ ‘轉入於뿜 其氣上走中魚’ ‘辛入於

뿜 其氣走於上魚’ ‘#入於뿜 其氣弱小’ 등의 

문장과 비교하여 볼 때 〈千金》 에 의거 보 

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苦入下院’에 대해 《甲Z》 에는 ‘苦入下

院 下院者’로 되어 있고, 《千金》 에는 ‘苦

入下管 下管者’로 되어 있는데, ‘下管’은 ‘下

院’의 誤植인 것 같다. 

‘故變n區’에 대해 《甲Z》 과 《千金》 에는 모 

20) 章: 三集之道閒면 則氣不能輸布而覆塞하여 

脫中氣不輸하여 則澤滾不化 故로 素問에 굽 

味過於苦면 牌氣不橋하고 몹氣乃]享라하니 律

被不化 故로 牌不1需潤하며 氣塞院中 故로 몹 

氣原는 謂原獨之氣不下行 故로 變n區也라 骨

者는 顆體至深之處니 因苦味閒氣하여 不能外

走而深入於骨하니 많到深處하여 無可復走면 

則反走於뿜而復띠흉出也라 
21) 月波: 變n區는 흠PP區變이 니 佛典에 有變담之 

文으로 可以證풀이라 張註의 其變寫l圖는 非

也라 入而復出은 未詳이나 據甲Z하면 乃似

苦味之氣入而復出하여 寫짧黑滅뽕8之義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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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故氣變n區’로 되어 있는데, 浦만之劃인 

띠幕22)나 藥盧23)는 맛이 쓰고, 奏표가 들어 

간 處方의 복용방법에 ‘복용후에는 입에 맞 

는 飯食으로 싼하려고 하는 것을 누른다 

.24)’한 것을 볼 때 苦味를 과다하게 섭취하 

면 氣를 변화시켜 t南담하는 작용이 나타나 

니 ‘故氣變n區’로 하는 것이 문맥의 뜻을 명 

확하게 밝힌 것이므로 옳다고 본다. 

‘復出’에 대해 《甲Z》 에는 ‘復出必驚節’

로 되어 있고, 《千金》 에는 ‘復出園必驚젊’ 

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苦味와 骨과의 관 

계를 논하고 있고, 園는 骨之餘이며, 文章

에서 復出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없고, 또 

한 다른 節의 文願을 살펴보더라도《甲 

Z > 《千金} 에 의거 ‘復出屬必驚젊’로 보 

충하여야 한다. 

[較註에 對한 考察]

‘苦走骨’에 대하여 楊 · 景돕은 ‘苦味의 性

이 堅而沈하는 것이 骨과 같으므로 走骨한 

다.’로 보았으며, 張은 ‘賢主骨하니 賢은 寒

水之藏이며 苦味는 性이 寒하므로 同氣相

感하므로 走骨한다.’로 보았으니 큰 의미에 

내용은 비슷하다. 

‘變n區’에 대하여 楊 · 黃 • 판波는 變化된 

軟食物을 띠흉11±하는 것으로 보았고, 馬 • 

張 • 景돕 · 章은 氣가 變化되어 n區묘하는 

22) 觀樹, 《本經流證》 , 旅風버版社, 臺北, 1982. 
p.124 

(따幕具澈下갖上之用 乃幕味苦--- 誠浦

뼈之宣齊”通齊”也,) 
23) 上揚書, p.271 (蘇盧味辛苦寒---性主浦단) 
24) 黃度淵, 《方藥合編》 , 麗江出版社, 서울, 1988, 

pp.164∼16.5 

奏흉蒼기t揚 --- 프味再前 空心熱服 以

美廳壓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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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는데,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 

면 氣를 下빠하여 뿜中의 陽氣가 鎭傷되므 

로 陽氣의 손상으로 인하여 陰寒之氣가 上

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章의 

주장이 가장 옳다고 본다. 

‘入而復出’에 대하여 楊은 苦味를 먹고 

맘하는 것으로 보았고, 張 • 章은 苦味의 성 

질이 下뼈하기도 하며 上浦하기도 하므로 

骨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몹로 나오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馬·景톰·黃·판波는 入

을 骨로 들어가는 것으로 出을 屬牙를 따 

라 나오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문장에서 

‘屬者 骨之所終也’의 의미와 이에 대한 校

動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馬 • 景톰 · 黃

의 주장이 가장 옳다고 본다. 

I直 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苦味는 骨로 들어 

가는데 많이 섭취하면 기를 변화시켜 구토 

를 일으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苦味가 몹로 들어가 

면 五擊의 氣는 모두 苦味를 이겨내지 못 

합니다. 苦味가 下脫으로 들어가면 三魚의 

통로가 모두 막혀 통하지 않는 까닭에 기 

를 변화시켜 樞맘를 일으컵니다. 치아는 骨

이 끝마치는 곳이므로 苦味를 먹으면 骨로 

走行하며, 들어갔다 다시 치아로 나오게 되 

므로 苦味가 骨로 走行하는 것올 알 수 있 

습니다.” 

第五節. 합味의 作用

I原 文】

黃帝日 납走肉하니 多食之에 令人'I免心

1 )(1)은 {可也오 少兪日 #入於뿜2)하면 其氣

弱小3)하여 不能上至於上集4)하여 而與觀留

於몹中者5)하여 令人柔潤(2)者也니 몹柔則繼 

6)하고 鍵則蟲動하고 蟲動7)則令人j陳心이라 

其氣外通於肉8) 故로 납走肉9)[1]하니 이 다 

【校勳】

1) j免心: 《千金X 卷二十六 序論-에는 ‘惡

心’로 되어 있다. 

2) #入於몹: 《甲Z」) 卷六 第九에는 ‘납入 

於牌’로 되어 있다. 《靈樞 · 九鐵論》 과 

《素問 • 宣明五氣篇》 모두 ‘납入牌’로 되 

어 있다. 

3) 弱小: 《太素X 卷二 調食과 《甲Z」〉 卷六

第九에는 ‘弱少’로 되어 있고, 《千金@ 卷

=十六 序論-에는 ‘弱췄’로 되어 있다. 

4) 不能上至於上薰: 《太素X 卷= 調食에는 

‘不能上於上魚’로 되어 있고, 〈甲 Z,}

卷六 第九에는 ‘不能上至上魚’로 되어 

있으며, 〈千金% 卷二十六 序論-에는 

‘不能上進於上魚’로 되어 있다. 

5) 而與製留於뿜中者: 〈太素X 卷= 調食과 

『甲z』卷六 第九에는 ‘而與觀煩留於톱 

中 납者’으로 되어 있다. 

6) 令人柔潤者也 뿜柔則繼; 《千金@ 卷二十

六 序論-에는 ‘#入則令人柔繼’으로 되 

어 있다. 

7) 續則蟲動蟲動: 《周本X 《合本X 에는 ‘鍵

則壘動훌훌動’으로 되어 있고, 《千金@ 卷二

十六 序論一에는 ‘柔鍵則就動就動’으로 되 

어 있다, 

8) 其氣外通於肉; 《甲Z」》 卷六 第九에는 ‘其

氣通於皮’로 되어 있다. 

9) 故납走肉: 《太素》 卷= 調食에는 ‘故日

#入走肉훗’로 되어 있고, 《甲Z」》 卷六

第九에는 ‘故#走皮’로 되어 있으며, 

《千金》 卷二十六 序論-에는 ‘故#走

肉則肉多藥起而眼’로 되어 있다. 

32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 13권 제 1호 

I字句解】

(1) ,,免心; 心問, 가슴이 답답한 모양 

(2) 柔潤: 약하고 부드러우며 축축한 모양 

I較 註I

#入於몹 其氣弱小 不能t至於上薰 而與

觀留於뿜中者 令人柔潤者也 몹柔則鍵 鍵則

蟲動 蟲動則令人煙心 其氣外通於肉 故납走 

肉

楊 • 馬 • 景톰 • 黃 • 章은 “#味의 性은 

柔鍵한 까닭에 그 氣가 弱少하여 能히 上

魚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觀氣와 더불어 뿜中에 머물러서 

사람으로 하여금 柔潤하고 鏡하게하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납味가 顯化하게 되면 여 

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하여 톱에서 움직일 

것이니 it味가 中部를 이완시키면 가슴이 

답답하게 된다. it味는 牌로 들어가고 牌는 

主肉하므로 it味는 肉으로 들어간다. 宣明

五氣篇에 ‘#味는 肉으로 走行하므로 肉病

에는 #味를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잃)”라고 하였고, 

25) 楊; #味는 氣꿇하여 不能上於上魚하고 y_ 
令柔潤하니 몹氣鍵而蟲動이라 蟲動者는 觀蟲

動也니 觀蟲動而曉心 故로 令心佛이라 佛은 

音問이라 牌以主肉하고 #通於肉 故로 #走

肉也라 O馬; 此는 言多食람者令A↑免心也라 
蓋#入於몹변 則합本屬土하고 其性主柔 故로 

납味之氣最弱而小하여 不能上至於上魚하고 

而與五觀留於中脫하니 所以몹氣亦柔潤也라 

몹柔則氣鍵하고 氣鍵則蟲因味#而動하고 蟲
動則心自關耳라 且所謂납走肉者는 it많屬土 
하고 土主於肉하며 肉在於外하니 #味之氣가 

必走而聚之也라 內與外不相通이변 其心安得

而不問乎아 .景폼; #性柔鍵 故로 其氣弱少

하여 不能至於上魚라 味過於캅이면 則與觀氣

留於몹中하여 令A柔潤而鍵하며 久則합從浪 

化하여 致生諸蟲하여 蟲動於뿜하니 it鍵於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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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은 “據禮이 #味를 생성하니 坤士의 

味이다. 坤德은 柔11頂한 까닭에 그 氣가 弱

小하며 太陰顯士는 主氣하기 때문에 사람 

으로 하여금 柔潤하게 한다. 柔는 士의 성 

품이요 潤은 顯의 기운이며 무릇 蟲은 陰

類이니 뿜가 陽明操熱의 氣運에 傷하거나 

뿜가 柔鍵해지면 기생충이 動하여 뿜로 올 

라가 敢食을 흡수하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든다. 士氣는 밖으로 뻐 

肉을 主하므로 it味는 肉으로 들어간다,26)” 

라고 하였다. 

I考 察I

[校動에 對한 考察]

‘而與觀留於뿜中者’에 대해 〈太素》 와 〈甲

Z」》 에는 ‘而與觀煩留於뿜中 #者’으로 되어 

이변 心當↑免훗라 ↑免은 問也라 #入牌하고 牌

主肉 故로 람走肉이라 宣明五氣篇에 日람走 

肉하니 肉病엔 無多食#이라하니라 O黃: 납 

入於몹면 其氣弱小하여 以得土氣之빼和하니 
其性不烈也라 弱小故로 不能上至於上魚하여 

而與觀氣留於몹中하여 氣體律擬하니 令A柔

潤하며 몹柔則鍵하고 鍵則蟲動하고 蟲動氣姐

故로 令)d免心이라 其氣外通於肉 故로 합走 

肉也라 O章: 經에 日五味入몹에 各歸所喜攻

하니 醒先入봐하고 苦先入心하고 #先入牌하 
고 辛先入師하고 鐵先入賢者는 是隨金木水火

土之性하여 而先入以助之也라 此言走者는 是

入後而走之地니 其先合五行之性而入하고 其

後隨身中氣化而走니 則五走有不同이라 如府

主節而醒走節하며 師主氣而辛走氣하며 牌主

肉而#走肉은 是隨先入之魔氣而走也요 血IDi

心所主나 廳先入賢而走血하며 骨者賢所主나 

苦先入心而反走骨은 是皆隨身中氣化而走也니 

明乎此라야 則其補협宜,텀之道를 可不失훗라 

26) 張; $옳천옮作#하니 坤土之味也라 坤德柔JI명 

故로 其氣弱小하며 太陰浪土는 主氣 故로 令

A柔潤하니 柔者는 土之性이요 潤은 乃浪之

氣也라 夫蟲은 乃陰類니 몹秉陽明操熱之氣커 

나 若뿜柔而續이변 則蟲動而上入於뿜훗하여 

蟲上食 故로 令A↑免心이 라 土氣는 外主於llJl

肉 故로 감走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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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下句인 ‘令人柔潤者也’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므로 ‘납’字를 보충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續則蟲動蟲動’에 대해 〈周本》 〈馬注本》

《張注本》 에는 ‘鍵則壘動壘動’으로 되어 있 

고, 『千金』에는 ‘柔繼則就動就動’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蟲病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포 

괄적인 의미에서 원문의 것이 옳다고 본다. 

‘故#走肉’에 대해 《甲Z」》 에는 ‘故#走

皮’로 되어 있고, 〈千金》 에는 ‘故납走肉則 

肉多棄起而眼’로 되어 있는데, 醫學理論上

납味와 皮는 별로 관계가 없으므로〈甲 

Z:,) 의 ‘#走皮’는 옳지 못하며, 또한 다른 
節의 ‘故醒入而走觸훗’ ‘故輔入而走血훗’ ‘辛

入而與퓨傷出’ ‘故苦入而走骨’에도 五味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病證을 제시한 곳이 

五藏生成篇

아무데도 없으므로 《千金X 의 내용은 옳지 

못하다‘ 
[較註에 對한 考察]

‘蟲動’의 原因에 대하여 楊·馬·景톰· 

黃 • 章은 #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뿜의 

기운이 柔繼해지므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張은 이러한 原因외에 몹가 陽明操金의 氣

運에 의해 傷하여도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전반적인 蟲動의 原因에서 보면 張의 톱가 

陽明操金의 氣運에 의해 傷하여 발생한다 

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 문장 전체의 내 

용이 氣가 弱小하여 蟲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원문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黃帝內經 全篇에 五味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藏 氣 法 時 論|싫혔 五味所傷 五藏苦欲補蘭 쫓g 果 효gζ3 菜 用

훨었 肉8~魔而層揚 心苦續 急食醒以收之
뼈欲收 急食醒以收之

李 夫 훌E 收用醒補之 辛뽑之 묘 
牌苦顯 急食苦以操之

賢欲堅 急食苦以堅之
苦 皮橋而毛技 師苦氣上뺑 急、食苦以

用苦補之 輔짧之 
갱종 깅용 르F 찾표 堅

.世之

it 骨痛而髮落 R구苦急 急食#以鍵之
牌欲鍵 急食#以鍵之 ￥更

흉동 牛 쫓 *앓 用苦휩之 납補之 米

辛 節急而m站 賢苦操 急食辛以潤之
R구欲散 急食辛以散之 黃

挑 횟훌 團- 散
用辛補之 醒밟之 委

輔‘ JlJlH疑&而變色
心欲몇 急食輔而몇之 大

票 錯 靈 軟
用敵補之 it휩之 묘 

짧 
陰陽應象大論 宣明五

至員要大論
九鐵 五味 五味論

五運行大論 氣篇 論 五音五味

生 所 傷 勝 五禁 作用
所
所入 쫓g 果 결흡 菜 色 五禁

所
所病

生 入 走
업꼈 6주 木 節 it 範病

浦f世
收 R주 6주 麻 李 * 훌흩 춤 牌病 @췄 X쫓 

苦 1[_} 火 氣 辛 骨病 堅,急 ,c,, ii) Z훌 f용 르F 찾표 iffi 뼈病 it 變띠훌 

it R뽑 士 肉 휩행 肉病
發散

鍵,操 牌 牌 抗米 E홈 牛 쫓 黃 賢病 肉 j뼈心 

辛 g힘 金 皮毛 맴꼈 氣病 散,潤 R퍼 R힘 黃委 挑 찢봅 薦‘ 白 뺨病 氣 洞心
없없 賢 水 血 苦 血病 浦f世 軟 뽑 賢 大豆 票 錯 좋훌 黑 ,c,,病 血 ￥홉 

淡 慘1世 E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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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直 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味는 肉으로 들 

어가는데 많이 섭취하면 뼈心證이 발생하 

는 것은 왜 그렇습니 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味가 뿜로 들어가 

면 그 氣는 弱하고 적어서 능히 上魚로 올 

라가지 못하고 水觀과 더불어 뿜中에 머물 

러 人體의 몹를 柔弱하고 축축하게 만드니, 

뿜가 柔弱해지면 늘어지고, 늘어지면 기생 

충이 廳動하고, 기생충이 廳動하면 인체에 

快心證을 유발합니다. 그 氣는 밖으로 M肉

과 통하므로 #味는 肉으로 走行합니다.” 

N. 意 譯

黃帝께서 小兪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五

味가 입에 들어가면 각각 歸屬되는 바가 

있고, 이들 五味가 일으키는 病變이 있습니 

다. 신맛(醒味)은 觸으로 走行하는데 신맛 

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변이 통하지 않고, 

싼맛(輔味)은 血分으로 走行하가는데 싼맛 
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갈증이 나며, 매운맛 

(辛味)은 氣分으로 走行하는데 매운맛을 과 

다하게 섭취하면 心中이 공허해지고, 쓴맛 

(苦味)은 骨로 走行하는데 쓴맛을 과다하게 

섭 취 하면 氣가 道上하여 n區II±가 나며 , 단맛 

(#味)은 뻐肉으로 走行하는데 단맛을 과다 

하게 섭취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원하건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小兪가 대답하였다. “신맛이 위로 들어가 

면 性味가 짧하여 收했하는 작용이 있으므 

로 上魚와 中뚫로만 들어가며, 氣를 따라 

출입하지 못합니다, 氣를 따라 출입하지 못 

하면 뿜에 머무는데 뿜中이 따뜻하고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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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면 勝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勝跳은 

皮質이 앓고 연하므로 신맛이 들어가면 수 

축되고, 이로 인해 勝뾰의 출구가 約束되어 

막히고 수액의 운행에 영향을 마쳐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前陰은 모든 節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며, 府은 範을 주관 

하고 그 맛은 신맛에 속하므로 신맛을 섭 

취하면 觸으로 들어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싼맛은 血分으로 

走行하는데 과다하게 섭취하면 갈증을 일 

으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찬맛이 몹로 들어가 

면 찬맛에서 化生한 氣는 中魚로 간 다음 

服으로 들어가는데, 服은 血이 흘러가는 곳 

입니다. 血과 염분이 섞이면 血이 癡體되는 

데, 血이 ?疑購되면 澤波을 필요로 하므로 

뿜의 澤被이 血服으로 흘러들고, 뿜의 律滾

이 血服으로 흘러들면 뿜의 律滾이 마르며, 

몹의 律波이 마르면 n困部의 律波이 마르므 

로 폼本이 건조해져 갈증이 자주 납니다. 

血願은 中魚의 통로를 따라 운행되므로 찬 

맛이 뿜에 들어가면 血分으로 走行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매운맛은 氣分으로 

走行하는데, 매운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心

中이 공허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매운맛이 몹에 들어 

가면 매운맛에서 化生한 氣는 上魚로 갑니 

다. 上魚는 中魚의 氣를 받아들여 전신의 

陽氣를 영양합니다. 만약 생강이나 부추 등 

의 매운맛이 上魚를 薰薰하면 營氣와 衛氣

가 불시에 매운맛의 자극을 받아, 오랫동안 

心下(뽑中)에 머물므로 心中이 공허해집니 

다. 매운맛은 衛氣와 함께 운행되므로 뿜에 

들어간 후 땀과 함께 나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쓴맛은 骨로 走行하 

는데, 쓴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氣가 뺑上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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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U區만를 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쓴맛이 톱에 들어가 

면 五觀의 氣는 모두 쓴맛을 이겨내지 못 

합니다. 쓴맛이 下脫으로 들어가면 三魚의 

통로가 모두 막혀 氣機가 통하지 않으므로 

뿜의 下降기능이 실조되고 뿜氣가 上팽하 

여 n區만가 납니다, 치아는 骨氣의 餘分이 

나타나는 곳이므로 쓴맛이 인체에 들어가 

면 먼저 骨로 들어가며, 쓴맛이 骨로 들어 

가면 치아가 검어지거나 성글게 되어 그 

徵候가 치아에 다시 나타나므로 쓴맛이 骨

로 走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단맛은 朋肉으로 

走行하는데, 단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가 

슴이 답답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兪가 대답하였다. “단맛이 뿜로 들어가 

면 단맛에서 化生한 氣가 약하고 적으므로 

上魚로 올라가지 못하고 음식물과 같이 몹 

中에 머물러 인체의 뿜氣를 연약하게 합니 

다. 톱氣가 연약해지면 톱氣가 완만해지고, 

몹氣가 완만해지면 기생충이 擺動하고, 기 

생충이 擺動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단 

맛에서 化生한 氣는 외부의 M肉과 통하므 

로 단맛은 M肉으로 들어갑니다.” 

v. 結 끓 

이상과 같이 『靈樞 • 五味論』篇에 대한 

관련 文顧을 校勳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章에서 

‘洞心’에 대해 營衛之氣가 흩어져서 나타 

나는 病證으로 보아야 하니 ‘溫心’으로 보 

는 것은 옳지 못하다. 

‘佛心’에 대해 ‘뺑’과 ‘問’은 서로 통하며, 

‘惡心’의 뭇도 이와 비슷하므로 원문에 있 

는 ‘煙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章 1節에서 

‘留於뿜中’에 대해 윗문장에 ‘上之兩魚’라 

고 한 것을 볼 때 ‘流於몹中’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留於몹中’이 옳다고 본다. 

‘勝跳之뼈藏以橋’에 대해 ‘勝麻走脫뼈繹以 

1需’로 보아 ‘勝跳’과 ‘뼈’를 별개의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勝麻之臨演以橋’

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留於몹中 몹中和溫 則下注勝麻 ---約而不通

水道不行 故魔’에 대해 ‘醒味는 밖에서 안으 

로 氣를 收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아래로 

勝麻으로 들어가 三魚의 氣化를 얻지 못하게 

하여 小便이 不通하게 되므로 鍵病이 된다.’ 

고 보는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2節에셔 

‘則血氣走之’에 대해 ‘服者 血之所走也’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본다. 

‘몹中tt注之 注之則톱中휩’에 대해 ‘톱中 

tt注之 注之則’는 설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몹中編’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輔走血’의 의 미 에 대 하여 ‘輔味는 水에 

속하고 인체의 血은 물에 해당하므로 敵味

가 血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과, ‘$$味의 上

浦하는 작용에 따라 服으로 흘러들어가니 

服이 行하는대로 血氣가 따라 흘러간다’고 

보는 것과 ‘輔이 水에 속하므로 輔味를 과 

다하게 복용하면 水가 火를 행하여 所勝하 

는 血로 들어간다.’로 보는 것이모두 一理

는 있다고 본다. 

3節에서 

‘久留心下故洞心’에 대해 ‘해留於心下故溫 

溫痛也’로 되어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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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節애서 

‘苦入於톱’에 대해 ‘醒入於몹 其氣觀以收’

‘輔入於몹 其氣上走中魚’ ‘辛入於뿜 其氣走

於上魚’ ‘#入於뿜 其氣弱小’ 등의 문장과 

비교하여 볼 때 《千金》 에 의거 ‘苦入於몹 

其氣操而浦뺀’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본 

다. 

‘苦入下脫’에 대해 《千金X 에는 ‘苦入下管

下管者’로 되어 있는데, ‘下管’은 ‘下院’의 

誤植으로 보여 진다. 

‘復出’에 대해 다른 節의 文服을 살펴볼 

때 〈甲 Z,} 〈千金* 에 의거 ‘復出짧必驚流’ 

로 보충하여야 한다. 

‘苦走骨’에 대하여 ‘苦味의 性이 堅而沈하 

는 것이 骨과 같으므로 走骨한다.’는 것과 

‘賢主骨하니 賢은 寒水之藏이며 苦味는 性

이 寒하므로 同氣相感하므로 走骨한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내용이 비슷하다. 

5節에서 

‘變n區’에 대하여 變化된 敢食物을 n區담하 

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苦味를 과다하 

게 복용하면 氣를 下뺀하여 몹 中의 陽氣가 

握傷되므로 陽氣의 손상으로 인하여 陰寒

之氣가 上遊하므로 氣가 變化되어 0區담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入而復出’에 대하여 ‘入을 骨로 들어가는 

것으로 出을 치아를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而與觀留於뿜中者’에 대해 ‘而與觀價留於

뿜中 it者’로 하는 것이 下句인 ‘令人柔潤

者也’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므로 옳다. 

‘蟲動’의 原因에 대하여 #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뿜의 기운이 柔續해지므로 발생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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